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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가격인하 첫날 “대혼선”
실질적인 가격인하 어려워 … 정유기업-주유소 책임 떠넘기기 바빠

정유4사의 전격적인 석유제품 가격인하 조치로 촉발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갈수록 커지자 주유소와 정유기

업이 또다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석유제품 가격인하를 둘러싼 일선 주유소의 혼선이 가중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유기업들의

가격인하 발표가 주유소와의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 일선 주유소만 정유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고

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유기업들은 3월 말 재고를 가득 채우라고 종용한 지 1주일만에 가격인하를 전격적으로 발표해 주유

소들의 즉각적인 가격할인이 어렵도록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유기업들은 “영업사원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쌀

때 재고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였다”며 “일선 영업사원들이 일주일 뒤에 전격적으로 발표될

가격인하 방침을 알고 있었을 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물가고에 허덕이는 엄중한 시기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가격을 인하한 상황에서

주유소들이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정유 관계자는 “일선 주유소에서 자꾸 재고물량 운운하는데 당장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3개월 뒤면 정반

대로 싸게 확보한 재고물량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주

유소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정유기업과 주유소가 급작스런 가격인하 조치로 촉발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에 대해 서로 책

임 떠넘기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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